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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지난 6월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싹튼 한·일 협력 기조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일본의 안보법제가 통과되면서 양국간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좀처럼 해결 조짐이 없는 상황이어서 한·
일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중시하다 자칫 ‘과거사’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박근혜정부 내내 냉각됐던 한·일 관계는 최근 급속히 회복세로 돌아섰다. 지난 8월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놓은 종전 70주년 기념 담화(아베 담화)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절제된 반응을 내놓으면서 이 같은 추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
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일 ‘한·일 축제한마당’ 축사에서 “선린우호 관계와 올바
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올해 국교정상화 50주년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전기가 되도록 노
력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일 관계 회복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특히 북한
의 핵·미사일 등 전략적 도발과 관련해 일본과의 협력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분석도
많다. 동시에 우리 국민 정서를 고려해 과거사 갈등의 핵심인 위안부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2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간에는 한·중·일 3
국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등 여러 기회가 있다”면서도 “진전이 보이
지 않는 위안부 문제도 함께 해결돼야 한다. 100%는 아니더라도 50% 수준이라도 풀려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최대의 외교적 난제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남기정 서울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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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소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원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이명박정부 시절에 나온 ‘사사에안’ 등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수준이라
면 아베 내각이 국면돌파 차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다만 한국 내 여론
을 감안하면 이조차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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